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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전통의식
(범음범패) 학인 모집

1⃞ 강의 내용
1) 기초반 : 3개월

- 종성·향수해례·사성례·천수경·행선축원·사시불공
- 요령·목탁 다루는 법

2) 중급반 : 9개월
- 49재 및 천도재·각종 시식 등
-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3) 고급반 : 6개월
- 바라(천수·사다라니 외)
- 작법(도량게·다게)

4) 연구반 : 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개강일시 : 2013년 3월 4일 (매주월요일오후2시부터~ 5시)

3⃞ 접수일자 : 수시 접수

4⃞ 모집인원 : 10명

5⃞ 회 비 : 월 10만원 / 3개월분 선납 / 교재비 3만원 별도

6⃞ 대 상 : 스님·포교사 및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등

7⃞ 연 락 처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615-3 
불지사 梵音佛敎大學

★지도) 승범·원광 / H·P 010-9368-0209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늘어나는‘지혜인 명상’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오픈! 

1급·2급 지도사 과정 모집

서울 종로구 내수동 85 용비어천가 1340호

지 혜 인
명 상 지 도 사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소통, 힐링 프로그램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3~4월 60시간 ▶1급 : 5~6월 80시간
교육 참관, 워크숍, 명상수련복,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인 명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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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사 부설 용천불교대학에서
작법반을 수강하실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내용 : 요잡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3개월 과정)

◐ 개 강 일 : 2013년 2월 5일

◐ 교육시간 : 매주 月요일 오후 2시~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원 구비),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43)211-4782. 
011-9844-1800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선현사 의식 교육원

선 현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654번지

1876년 2월. 일명 강화도조약이 체결되
어 조선이 개항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19년
뒤, 승려의 도성출입이 재개되었다. 승려들
은 도성출입 자체만으로도 불교탄압이 중
지되었고,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의 도성출입을 도왔던 일
본 승려에게 감사장까지 헌정할 정도였다.
불교가 그동안 받고 살았던 탄압과 소외의
결과였다. 아이러니다. 설사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불교에 침투하여 점령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응은 불가항력이
었다. 강화도조약 자체가 일본의 식민지적
침략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도도하게,
그리고 거세게 휘몰아치는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수 있는 상황이아니었던것이다.
일본의 한국불교 침략은 강화도조약을

전후로 하여 이미 준비한 매뉴얼대로 점진
적으로, 혹은 집요하게진행되어갔다.

우리 본원사(本願寺)는‘종교는 곧 정치와
서로 상부상조하며 국운의 진전(進展)발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었다.
명치(明治)정부가유신(維新)의대업을완성한
뒤로부터 점차 중국·조선에 향하여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우리 본원사도 북해도의 개척
을 비롯하여 중국·조선의 개교(開敎)를 계획
하였다.

1922년 대곡파 본원사와 조선총독부가
간행한〈조선개교50년지(朝鮮開敎五十年
誌)〉에 수록된 내용이다. 즉 1877년 일본
정부는 본원사에 조선개교에 관한 일을 종
용 의뢰하여 본원사에서는 부산에 별원(別
院)을 설치했던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막부체제의 청

산과 함께 천황제(天皇制)가 부활되었다.
왕정복고(王政復古)였다. 이것은 국가지상
주의적 성격이 강한 일본불교의 전통이 왕
법을 근본(王法爲本)으로 삼아 왕법과 불
법(佛法)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왕법불
법불리지론(王法佛法겘離之걩)’으로 대표
되는 불교의 호국논리가 대두된 계기였다.
때문에 일본이 식민사업을 전개할 때 그
정신적 계몽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몫
이었다. 개항기 한국에 건너와 포교활동을
했던 일본 승려 카토오(加藤文敎)가 포교
활동의 경험 등을 정리하여 1900년에 간행
한〈한국개교론(韓國開敎걩)〉에 의하면
“일본과 동일한 불교국인 한국을 위해 포
교한다는 것이 어찌 일본 불교도의 보은
(報恩)적 의무가 아니겠는가. 정청군(征淸
軍)의 목적으로 보나 장래 일한(日韓)간의
관계로 보나, 이것은 최대의 급무이다”라
고 했을 정도다. 요컨대 일본불교의 조선침
략 역시 일본정부의 식민지 개척과 불교의
해외포교가 일체화되어 추진된 것이다. 이
리하여 일본 불교의 각 종파는 조선의 개
항 초기부터 조선의 불교를 전면적으로 장

악하여 자신의 종파로서 국교화(國敎化)하
려는 노력을기울였다. 
우선 그들은 한국의 불교인들을 유인하

고 포섭하기 위해, 더욱이 개종(改宗)까지
시키기 위해 일본 외무 당국의 원조와 협
조를 받아가면서 좌담회·물질공여·교류
등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것은 기본이었고, 조선 불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면을 만드는 제면(製麵)기
술이나 종이 만드는 법, 그리고 양잠 등을
가르쳐 물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승속(僧俗)을 불문하고 한국의 저명
인사들에게 일본사찰을 알선하여 호감을
갖게 하고, 한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
를 만들어 청년을 계발하는 방법을 활용하
기도 하였다. 
실제로 합방(合邦) 전인 1907년에는 이

능화(굃能和) 등 30명을 데려다가 3개월
동안 일본의 각 관청·학교·공장·명소
(名所) 등을 관람시켰으며, 1909년에는 홍
월초(洪月初)·김동선(갏東宣) 등 60여 명
을, 1917년에는 권상노(權相老) 외 8명의
본산 주지를 초청하여 일본의 문물을 소개
하였다.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적극적이었
는데, 총독이 직접 장려금까지 내놓기도 하
였다.
한편 조선개교총감 오오타니는“처음에

는 조선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조
선인 교사 1인을 채용하고 생도로부터는
전혀 수업료를 받지 않으며 지필묵(紙筆
墨)을 대주면서 재래의 학예만을 수업시키
다가 차차 지리, 역사 등을 수업하고 마지
막으로 종교윤리를 교육시킬 것”이라는 방

침을 정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그들은“생
도는 10명 정도로 하고 관찰사나 지방관
등과 교섭하여 가급적 상류생활을 시키며
뛰어난 자는 발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생
도 수를 10명으로 제한한 것은 보편적인
교육이기보다는 그들을 추종하는 엘리트
의 양성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종교윤리 교육 또한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
시키는 한국인 인재를 양성하자는데 목적
이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본불교 윤리
를 주입하고자 한 것이었다. 예컨대 왕법위
본 충군애국(王法爲本 忠君愛國)의 국가지
상주의적 불교를 조선에 이식(移植)하는
것이었다.
문호개방 이후 끊임없이 한국으로 본격

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한 일본 불교종파는
진종(眞宗) 대곡파 본원사와 일련종(日蓮
宗)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일본 각 종파가
1878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이전까지 전
국 각지에 설치한 별원과 포교소, 출장소의
수는 68개소에달했다.

오늘 일본이 강유거세(剛柔巨細)한 수단을
다하여 조선을 병탄하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
함에 하나도 소홀함이 없다. 정신을 빼앗기면
스스로 함닉(陷溺)하나니 어찌 비참하지 않으
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항차 정부에 있는
어리석고 용렬한 인물과 사회의 몰지각한 무
리가 저들의 술수에빠져 스스로 동족을 멸하
게하나니그죄악이하늘에이른다.

1905년 일본의 본원사가 용산에 조선개
교총감부(朝鮮開敎總監部)를 설치하고 오
오타니(大谷尊寶)를 총감으로 보낸 것에

대해 대한매일신보가 한국인의 각성을 촉
구한 글이다. 기사는 이어서‘이토(伊藤博
文) 통감이 정치상의 통감이라면, 오오타니
총감은 종교상의 총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원사가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
키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이러한 지적
과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승려
의 도성출입 금지를 해제한 것은 그 대표
적인 사례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일본불교의 한국점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02년 1월 원흥사(元
興寺)가 창건되었다. 즉 정토종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밀려오는 일본불교의 빈번한
활동을 견제하는 한편 한국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국가에서 불교를 관리하겠다
는 의도였다. 정부는 동대문 밖의 별장이었
던 영미정(潁眉亭)을 매입해서 원흥사라
하고 총섭(總攝)을 두게 하였다. 당시 관리
자였던 권종석은 1902년 7월 고종의 명을
받아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의 시행규칙
인‘국내사찰현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당
시 원흥사에 설치된 대표적인 승직(僧職)
은 도섭리(都攝理)와 내산섭리(內山攝理)
였다. 이들의 소임은 각각 총무원장과 경성
의 사찰을 총감독하는 위치였다. 원흥사는
이와 동시에 13도에는 각각 1개소의 으뜸
사찰 즉 중법산(中法山)을 두어 도내 사찰
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사관리서
가 궁내부(宮內府)에 속한 기관이어서 궁
내부 관리가 나와 사무를 관장하여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혼란한 정치와 관리의 부패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는못했다.
당시 불교계의 승려들은 불교 통할기관

인 원흥사가 존속하기를 바랐지만, 급기야
는 관리서가 폐지되고 원흥사를 없애라는
칙령에 따라 일본 정토종 이노우에(井上玄
眞)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불교연구회에
그 관리가 넘어가고
말았다. 이후 이회광
스님이 불교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
국불교는 자주적 의
지에서멀어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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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선임연구원)

민족불교 성지선학원을 되짚다
③ 일본의 한국불교 점령 일본의 물량공세에 사로잡힌 한국불교

일본현지문물견학시키며

한국불교스님들을회유

일본외무성도적극지원

日불교포교소전국에설립

韓원흥사건립…견제에실패

국내유일의일본식사찰동국사. 동국사는한일합방1년전인1909년일본승려우치다에의해‘금강선사’라는이름으로창건됐다. 한일합방이전까지일본불교포교소는68개소에달했다. 

일본승려카토오가포교활동의경험등을정리하여1900년간행한〈한국개교론〉(사진왼쪽)과일본
정토종의〈정토종한국개교지〉(사진오른쪽).


